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█ ( 언론 동향 ) 2021.11.21. “서울경제” 보도

 ❍ 기후변화에 재배면적 급감·비료품귀까지...내년 '밥상물가 대란' 온다

    - [눈 앞에 닥친 식량안보 위기]<상>원자재·노동력·공급망 '식량난 3중고'

    - 요소·칼륨 등 가격 급등...전세계 농산물 생산 감소 가능성

    - 코로나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 막혀 농촌 일손부족도 심각

    - 수입 곡물값 10% 뛰면 물가 0.39%↑...취약층에 더 피해

중국발 요소 대란이 내년도 밥상물가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보음이 커지고 있다.  

정부가 요소비료를 충분히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국제 비료 원자재 가격이 올라 비료 값 인상

이 불가피한 데다 수입 농산물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. 기후변화 등으로 농산

물 가격이 급등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%대를 넘어서고 있다. 특히 올 들어 원자재 가격 

상승과 공급망 붕괴, 노동력 부족은 밥상물가를 자극하며 취약 계층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

우려가 나온다.

문제는 요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료 가격 인상이다. 남해화학의 모회사인 농협경제

지주는 이미 지난 8월 무기질비료 농업인 판매 가격을 1만 681원에서 1만 1,681원으로 

9.4% 인상했다. 요소·칼륨·인산 등 3대 비료 원자재 가격이 당시보다 더 올랐다는 점을 고려

21일 국제 에너지·농업·기상 데이터업체 

DTN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요소 가격은 

톤당 832달러로 1개월 전(719달러)보다 

15.7%, 1년 전(358달러)보다 232% 올랐

다. 요소와 함께 3대 비료 원자재로 꼽히

는 칼륨과 인산 가격 역시 급등세를 보이

고 있다. 11월 둘째 주 칼륨 가격은 톤당 

762달러로 1개월 전(710달러) 대비 7.3%, 

1년 전(333달러) 대비 229% 비싸다. 인산

암모늄(DAP) 가격 또한 821달러로 전년 

대비 80.8% 오른 상태다.

국제적인 요소 대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

내년 초까지 활용할 요소비료는 충분하다

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. 농림축산식품부

에 따르면 동계 작물 재배용 요소 특별  

공급 물량 1,810톤이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

공급되고 있고 다음 달부터는 그 외 지역

에도 370톤이 배정된다. 최근 남해화학 등 

비료 업체가 카타르·사우디아라비아 등으

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통해 11만 

4,700톤의 요소비료를 계약하기도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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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면 현재 비료 가격 인상 압력은 더 커졌다. 농협이 최근 요소 등 원자재 가격 반영 주기를 

연간에서 분기로 단축해 비료 가격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. 그만큼 농민들에게

는 부담이다.

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료 품귀 현상으로 애그플레이션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. 

블룸버그에 따르면 19일 북미 비료가격지수는 쇼트톤(907.2㎏)당 1,107.33달러로 역대 최고

치를 갈아치웠다. 1개월 전(1,013.7달러)과 비교해 9.2%, 3개월 전(721.46달러)과 비교해서

는 무려 53.5% 오른 수치다. 미국의 비료 회사 CF인더스트리스는 “최소 오는 2023년까지 

국제적으로 강한 비료 수요가 이어져 비료 부족이 발생할 것”이라며 “비료를 확보하지 못하

면 내년도 전 세계 곡물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다”고 전망하기도 했다.

비료 등 농산물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기후변화로 생산 자체가 줄고 있는 우리나라에 큰 

타격이다. 유엔식량농업기구(FAO)가 발표한 10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33.2포인트로 전달 

대비 3.0%, 전년 대비 31.3% 올라 2011년 7월(133.2)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. 그중 국제 

곡물가격지수는 137.1로 한 달 새 3.2포인트 올랐고 유지류가격지수도 9.6% 상승한 184.8로 

역대 최고 수준이었다.

국제 식량 가격 상승세는 국내 수입 가격에도 즉각 반영되고 있다. 관세청에 따르면 9월 

농산물 수입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.7% 올랐고 특히 그중 곡물류 수입가격지수는   

전년 동월 대비 31.2% 상승했다.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“수입 곡물 가격이 

10% 상승하면 국내 소비자물가는 0.39% 오르는 효과가 나타난다”며 “코로나19에 따른 식품 

가격 상승으로 취약 계층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”고 분석했다. 9월 축산물 수입가격지수

는 전년 동월 대비 19.4% 오른 134.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.

코로나19 등으로 농촌에서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점도 농산물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이

라는 관측이 나온다. 재배 면적을 줄이고 농업 외 소득을 늘리려는 농민들이 증가하기 때문

이다. 지난해 7만~10만 원이던 농촌 일당은 최근 17만~20만 원으로 약 2배 수준까지 오른 

것으로 알려졌다. 농촌 고령화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막힌 점이 영향을 줬다. 고용  

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E9(비전문취업)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6,688명으로 

전년(5만 1,365명)의 13%에 불과했다. 올 1~3월 입국자도 1,412명뿐이다.

최근 마늘 등 채소 가격의 급등도 일손 부족으로 재배 면적이 감소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. 

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“곪을 대로 곪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가 코로나19를 계기로 터지고 

있다”며 “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일하는 농가들의 문제부터 해결해줘

야 한다”고 지적했다.

< 세종=박효정 기자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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